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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학은 늘 인천을 다녀갔다.

서구 문물이 유입된 개항장, 일제강점기 대표 신흥도시, 해
방 후 좌우 이념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곳, 북적대는 공업화
의 상징 도시는? 바로 인천이다. 인천에 ‘이야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경인일보가 국립 한국문학관 인천 건립
을 희망하며 ‘문학도시 인천’에 관한 글을 연재했다. 흑인
시, 통일문학, 해양문학, 노동문학 등의 용어와 “문학의
힘이 곧 이야기의 힘이라면, 인천보다 더 문학적 힘이 강한
도시는 없을 것이다.”라는 문장이 인상적이다.

한국근대문학관이 보관 중인 희귀도서와 2만9천여 점의 소장자료, 인천공항의 접근성까지 갖춰 ‘준비된 인천’이라는
수식이 낯설지 않다. 시설도 좋고 ‘세계 책의 수도’, ‘국제문학포럼’이라는 이력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인)문
학적 사유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인천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깊이 있는 반성과 ‘과연 인천이어야 하는가’에 관
한 공명한 질문이 계속돼야 한다.

 

[한국문학관, 왜 인천인가·1] 인천은 한국문학의 산실
[한국문학관, 왜 인천인가·2] 한국문학 저변 넓히는 준비된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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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부터 인천의 버스정류장이 간판을 바꿔 달았다. 생활 주변에 있는 문화예술 시설을 알리고 문화 인프라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정류장 명칭을 변경했다. 부평향교, 학산소극장, 계산궁도장 등 문화, 관광, 체
육시설 이름이 장소에 생기를 더한다. 현대아이파크와 해돋이도서관, 부개성일아파트와 부개도서관이 동시에 자리를 내
준다. 지리적 위치(location)가 마을로 번지고, 사람과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의 장소(place)로 확장되
길 바란다.

‘냉면거리’ ‘달동네박물관’ ‘동화마을’…달라진 인천 버스정류소
바뀐 정류소 이름 90곳(리스트)

영상으로 보는 20**년 소설가 보보씨의 하루
이세돌과 대결한 알파고 덕분인지 인공지능이 낯설지 않다. ‘인간’ 소설가 보보씨는 로봇 요리사, 로봇 변호

사, 로봇 피아니스트가 익숙한 세상에 살지만 로봇 소설가의 성공과 인기 앞에서 무릎 꿇고 만다. JT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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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은 ‘인간은 필요 없다’의 저자 제리 카플란 스탠퍼드대 교수의 말을 캡션으로 달았다. “경제적 불평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미래엔 AI를 만들고 소유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익을 가져가면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될 거다. 반면
서민들은 로봇을 갖기는커녕 일자리만 잃게 될 수 있다.” 명색이(?) 소설가인데 ‘이제 내 한개다’(한계다),
‘보고십다’(보고싶다)라고 자막을 단 건 JTBC의 실수다. 보보씨는 AI에 진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진 건
지도 모른다.

20**년 소설가 보보씨의 하루(JTBC news)
 

강남역 10번 출구, 1004개의 포스트잇
강남역 10번 출구와 구의역 스크린도어에 붙었던 수천 개의 포스트잇
은 죽은 이들에게 전하는 ‘짧은 인사’에 멈추지 않는다. 그것은 기
록이고 기억이며 이 땅의 역사다. 경향신문 사회부 기자들이 강남역
포스트잇 1004개의 촬영과 채록을 책으로 펴냈다. 수백 수천 명의
저자가 함께한 시민 공동 저작이다. 여성혐오에 대한 이슈부터 ‘남성
혐오’ 반론, 남성혐오는 여성혐오의 또 다른 모습일 뿐이라는 반박까
지, 최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개념과 쟁점이 화두다.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를 쓴 우에노 치즈코 교수가 한국을 방문했다.

그녀는 남성 위주 사회에 만연한 여성혐오를 꿰뚫고, 한번도 약자인 적 없던 남성도 늙으면 약자가 될 수밖에 없다
고 말한다. “저는 반대로 초고령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예외 없이 약자가 되기 때문에요.” 저
자의 시선이 흥미롭다.

네가 나야
[기타뉴스]우에노 치즈코 “강남역 포스트잇, 더 참지 않겠다는 분노”

[트렌드+] “비싼 돈 주고 왔는데.. 내 관람 방해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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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 중에 휴대폰을 꺼두는 것은 상식 아닌 상식이다. 하지만 반드시 좌석에 등을 붙이고 앉으라는 멘트는 친숙하지
않다. ‘관크’, ‘수굴’, ‘커퀴밭’이라는 단어를 아시는지. ‘관크’는 ‘관객 크리티컬’의 준말. 다른 관객으
로 인한 관람 방해를 말한다. ‘수구리’는 좌석에서 등을 떼고 수그린 채 앉아 뒷사람의 시야를 가리는 행동이다.
‘커퀴밭’은 ‘커플 바퀴벌레 밭’으로, 애정 행위로 관람을 방해하는 커플이 많은 상황을 뜻한다. 비성숙한 관람
태도와 지나친 공연 민감증 사이의 장벽. 관객이 없으면 작품도 없다. 저 혼자서는 관객도 될 수 없다.

[트렌드+] “비싼 돈 주고 왔는데.. 내 관람 방해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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